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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시위참가자가 때려 백남기 농민 위독하다는 새누리당의
인면수심

[논평]

시위참가자가 때려 백남기 농민 위독하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
소통수단이 아닌 흉기가 된 김도읍 일베 국회의원의 막말 -

 
 
인륜과 양심을 저버린 새누리당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. 역사교과서 주체사상 교육 발언에서부터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
에서 내놓은 일련의 막말 난장을 보노라면 저들과 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. 정부여당과 극우언론은 경
찰의 지나친 집회 금지와 살인물대포에 분노한 민심을 돌리고자 혈안이다.
 
그들은 민중총궐기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장면만을 연일 부각시키며, 심지어 프랑스테러와도 연결시켜 13만 민중들을 테러집
단으로 몰아갔다. 이 악의적 여론조작만으로도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,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 이유는 물대포 때문이 아
니라 시위 참가자가 쓰러진 그를 덮쳐 폭행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내뱉는다.
 
그 막말 주인공 김도읍 국회의원의 시력과 판단력이 의심될 정도인데,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통탄
할 노릇이다. 이미 쓰러진 농민에게 계속 고압물대포를 난사했다. 구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쏘고, 구급차에도 물대포를 퍼붓는
공권력의 만행에는 새누리당 누구도 사과 한 마디 없다. 그러곤 일베의 막말을 베껴대며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함에 또 다
시 할 말을 잃는다.
 
과연 그들과 대화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? 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, 책임자 처벌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귀에는 들리는가?
양심과 정의마저 물대포에 쓸려가 버린 11월, 저들의 말은 소통의 수단이 아닌 흉기일 뿐이다. 김도읍은 국회를 떠나라! 백남
기 농민 앞에 당장 무릎 꿇어 사죄하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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